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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모   상   미                    정   승   아†

                 최영미 마음상담센터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부정적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에 있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543명이

었으며, 측정도구로는 외상경험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학교폭력척도, 아

동 청소년용 자동적사고척도(K-CATS: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한국형 대인관

계문제 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e: KIIP-SC)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

한 기술적 통계와 상관분석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

과,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남/여 집단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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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DSM-Ⅲ에 공식적

인 진단명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핵심증상은 

재경험(reexperience), 회피/정서적 마비(avoidance), 

과각성(hypersensual), 3가지 증상군으로 구분되

어 있어 있다. 이후 DSM-Ⅳ에서도 이러한 진

단기준의 골격이 유지되었지만, 몇몇 학자들

에 의해 진단기준상의 ‘한두 개라도 해당되지 

않아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PTSD로 진

단받지 못하는가’, ‘3가지 증상군이 PTSD를 잘 

대변하는 요인구조인가’ 등 문제점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Davidson & Foa, 1991; 

Kilpatrick & Resnick, 1992; 안현의, 2007 재인

용).

외상 연구에서는 외상사건 이후의 심리적 

결과에 따라 외상적 사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Pelcovitz, Kaplan, 

DeRosa, Mandal, & Salzinger, 2000; van der Kolk, 

Pelcovitz, 1996). 자동차 사고나 자연 재해, 강

도 등 일회적인 사고 외상(TypeⅠ)은 불안장애

인 단순 PTSD의 유발 원인이 된다(Terr, 1991). 

그러나 대인간 폭력이 포함된 반복적인 외상

(TypeⅡ)은 단순 PTSD의 불안 증상과는 또 다

른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유형

을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라고 칭한다. 학

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지속

적이고 만성적으로 행해지는 대인 폭력의 성

격을 보이는 외상경험은 Type II 외상,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 

발달적 외상 장애, 애착외상, 복합외상 등으로 

명명되어 왔다.

복합외상경험은 정서문제, 행동문제,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문제, 자기-귀인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킨다(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단순 외상의 후유증은 

기존의 DSM-Ⅳ에 수록된 증상 기준들과 다르

지 않으나 복합외상의 후유증은 대인관계에서

의 불신감, 수치심, 자존감상실, 자기 파괴적 

행동, 정서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능력 손상

과 성격 변화 등으로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의 단순 외상에 비해 의외로 생활영역 전반에

서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증상 양상

도 보다 다양하다(Briere & Runtz, 1988; 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예를 들어, 복합외상은 단순

외상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개념, 타인

에 대한 신뢰감 결핍, 높은 대인 불안의 문제

를 야기하며(양계희, 정현희, 1990; 신혜섭, 

2006;, 이은희, 강은희, 2003; 이유경, 2006; 고

나래, 2008; 이태영, 2011; 김진희, 2012; 박나

영, 2010;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심지

어 정신분열증과 우울장애들이 동반될 수 있

다는 보고가 있다(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

경선, 1997).

아동․청소년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배경은 외상경험의 결과

로 나타나는 증상 표현이 발달적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청

소년기는 아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외상경험은 신경 전달 물질계나 두뇌

의 변화, 인지 도식의 변화, 내적 표상 등 전

반적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주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보이게 된

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성인 못지않게 

다양한 외상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기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대인간 외상

경험은 대인관계문제, 우울, 성격변화, 정서조

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상

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정규, 

김중술, 2000; 오혜정, 2004; 고나래, 200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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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2010; 장진이, 2010; Maker, Kemmelmeier 

& Peterson, 2001; Zucker, Spinazzola, Blaustein & 

van der Kolk, 2006).

복합외상 중 특히,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

하는 경우 단순외상보다 그 사건을 어떤 식으

로 받아들이고 정보처리를 해 나가느냐 하는 

양상이 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

상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상경험을 한 사람

들의 사고와 신념에 변화를 일으키고(Ehlers, 

& Clark, 2000; Foa & Riggs, 1993; Foa & 

Rothbaum, 1998), 이러한 사고와 신념의 변화

는 외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Foa, Clark, Tolin & 

Orsillo, 1999). 복합 외상 증상이 단순 외상과

는 달리 표면적인 불안 증상들로 나타나기 보

다는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기능을 관장하

는 개인의 심층적인 성격구조로 변화가 나타

난다고 하였으며 특히 자기(self), 타인, 외부세

계에 대해 왜곡된 내적 표상으로 각인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적응적인 도식마저 부적응

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적응적인 생성을 방해한

다(안현의, 2007; 고나래, 2008; Horowitz, 1979; 

McFarlane and Yehuda, 1996). 복합외상경험자들

의 증상이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은 이러한 

인지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아동 청

소년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상은 자기개

념을 왜곡시키고 결국 ‘자신은 결함이 많아서 

사랑받을 수 없을 것’, ‘타인에게 지지받거나 

수용되지 못할 것’ 등 부정적자동적 사고를 

발달시키며(김윤숙, 2005), 전반적인 자아손상

과 성격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

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내용의 자동적 사고라면 

심리적 문제는 경험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내

용이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적

인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김정문, 2010). 이

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부정적자동적 사고는 연령에 따라 증

가하였고(이희연, 하은혜, 2008),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

를 더 많이 보였으며(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사고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연, 하은

혜, 2008; 이영화, 2011; 양재원 등, 2005). 게

다가 대인관계에서도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Horowitz, 1979). 청소년은 복합외

상경험 및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어

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로 부정적 인지를 

많이 보이는데 이는 사회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성인 사회불안 집단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인지과정과 유사하다고 보고되었다

(Alfano, Beidel & Turner, 2002; 박한아, 2006 재

인용). 따라서 복합외상경험으로 나타나는 다

양한 증상들을 매개하는데 인지적 요인을 고

려하는 것이, 특히 복합외상경험자들을 이해

하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

으로 복합외상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려 한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상담이나 치료 또는 

면담장면에서 복합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치료적 개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복합외상경험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자동적사고, 대인관계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비교

적 사소한 사건, 좌절감 및 반복되는 언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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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을 경험할 때 복합외상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은 하루일과의 2/3 이상을 생활하는 

공간이고 핵심 생활영역(한수경, 2013 재인용)

이라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정지선, 2007; 최윤자, 김아영, 2003). 따라서 

학교폭력도 단순 외상이 아닌 복합외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따라 복합 외상

의 범주에 넣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PTSD는 보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

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2013). 

이는 성적학대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 연루

되는 비율이 남성보단 여성이 절대적으로 높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 자체는 

남녀 발생 비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여성가

족부, 2004), 성적인 외상을 포함한 복합외상

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에 있어 성차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성적학대 경험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유의하게 많았다는 보고도 있다(고나

래, 2008). 자연재해나 큰 사고와 같은 단일 

외상은 외상 경험 그 자체가 가장 큰 요인이

므로 성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복

합외상에는 관계적 외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이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도 포함하

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들로 설문 실시를 위해 사전에 학급의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과목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참여 동의서, 실시시간,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설문지 작성 중 재

외상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해 불편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께

도 알려서 문제가 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설

문지 앞부분에 연구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

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

게 진행 안내 유인물과 설문지, 연구참여 동

의서를 함께 배포하였다. 숙지한 학급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나눠주고 회수하

는 방식을 사용하여 교과시간에 학급단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20

분-30분이었다. 분석한 설문지는 573부이며, 

그 중에서 1문항이라도 누락된 설문지, 한 숫

자로 일관된 반응을 한 설문지, 일정한 패턴

을 그리면서 반응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43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외상경험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van der 

Kolk(1996)가 개발한 ‘외상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TAQ)를 고나래(2007)가 

번역,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번안, 수

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가지 영

역에 걸쳐 생애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유능

감(competence)’, ‘안전(safety)’, ‘방임(neglect)’,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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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separation)’, ‘비밀 (secrets)’,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신

체적 학대(physical abuse)’, ‘목격(witnessing)’, ‘기

타 외상(other traumas)’, ‘약물 및 알코올(drug 

and alcohol)’로 구성되었다. ‘유능감’과 ‘안전’은 

외상 경험 발생에 저항하는 적응적 기능과 보

호기능을 평가하여 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9가지 영역은 외상이나 심각한 사건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빈번하고 심각한 외상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측정한다. 고나래(2008)는 TAQ 척도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임’의 요인은 정서

적 학대의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어서 ‘정서

적 학대 및 방임’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11가지 하위 요인 중 신체적 학대(5문항), 

성적 학대(4문항), 정서적 학대 및 방임(6문항) 

4가지 요인만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그 4가지 요인이 대인관계에서 

얻는 외상 즉 복합외상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Luxenberg, Spinazzola, & 

van der Kolk(2001)의 보고에 따르면 임상 현장

에서 TAQ의 점수가 높은 외상 경험자들이 복

합 외상을 진단하는 Disorder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DESNOS) 증상과 상당

한 연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특히, 9가지 요인 

중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DESNOS의 증상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라고 하

였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전혀 

없다∼4점: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로 평정

하게 되어 있다.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5

점 분포할 수 있으며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

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이라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

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72, 신체적 학대 .81, 성적학대 .81 이

었다.

학교폭력 척도

이춘재, 곽금주(2000)의 ‘집단따돌림 척도’ 

를 기초로 하여, 학교폭력실태 조사보고서(청

소년폭력예방재단, 2006)의 신체폭행, 금품갈

취, 위협/협박, 언어폭력, 괴롭힘, 따돌림, 사이

버 폭력의 7가지 피해유형을 사용한 정지선

(2008)의 척도 중에 가해척도를 제외한 피해척

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0점: 

전혀 없다∼4점: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에

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점수

가 높아질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4 이었다.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아동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 와 Rapee(2001)가 개

발한 것으로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이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 하였다. 총 32문

항의 4요인(우울인지, 사회불안인지, 신체적 

위협 인지, 적대적 인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자기진술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0점(전

혀 없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수집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도의 내적일

치도(Cronbach’s α)는 사회불안 인지 .94, 적대

적 인지 .85, 우울 인지 .93, 신체적 위협 인지 

.8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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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e: KIIP-SC)

이 척도는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

성한 검사이다. 이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

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K-IIP)의 단축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

지 하위요인으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점

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

한 자료로 산출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비주장성 .91, 냉담 .89, 사회

적 억제 .86, 자기중심성 .80, 과순응성 .85, 통

제 지배 .82, 자기희생 .80, 과관여 .81 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다.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다중 선형회귀 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이라 부르며, 선형이라

는 말을 빼고 간단히 다중 회귀 모형이라고도 

한다(엑셈 백과사전; 박광배, 2013).

결  과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 문제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상관관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1). 구체적으로 부정적자동적 사

고와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r=.668, p<.01), 복합외상 경험의 하위

요인 성적학대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자기희

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31, p<.01). 그리고 각 남녀 상관관

계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자동적 사고와 대인관

계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r= 

.698, p<.01), 여학생도 부정적자동적 사고와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630, p<.01)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은 회귀분석, 요인분석, 상

관분석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한 번에 수행

할 수 있고,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잠재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변인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규성을 띄지 않아도 변수의 평균만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MLR)

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합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

안한 세 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절차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

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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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2단계

(복합외상경험→

대인관계문제)

3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대인관계문제)

B β p B β p B β p

상수 14.683 .000 31.783 .000 20.713 .000

복합외상경험 1.620 .565*** .000 1.814 .485*** .000 .592 .158*** .000

대인관계문제 .754 .579*** .000

F 253.373*** 166.609*** 233.216***

Ｒ² .319 .235 .463

수정된 Ｒ² .318 .234 .461

Sobel test: z=10.936, p=.000

표 4. MLR 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매개 효과

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들

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

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

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

가 있어야 한다. 넷째, 매개 변인의 효과를 통

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이 줄어든다(최은영, 2011, 

pp. 293; 이국화, 2009, pp. 1-18). 상관분석에서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

문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기에 복합외

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부정적자동적 

사고가 매개변인으로 고려되기 위한 앞의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

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마

지막 조건으로 첫 번째 단계는 복합외상경험

을 독립변인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종속

변인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복합외상경험

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

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

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복합외상경험을 통

제하고 난 후에 대인관계문제와 관계를 갖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복합외상경험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복합외상 경험이 대

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가 매개변수로 추가되면서 독립변수인 대인관

계문제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는 

결과(β=.158, p<0.001)를 보이고 있고, 설명력

을 의미하는 adj-Ｒ²값은 .318에서 .461로 증가

하였다. Sobel test는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을 통

해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

의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해석을 막아주고, 매개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해주는 효과가 

있다(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Baron& Kenny, 1986). 검증 결과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

설을 기각하고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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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2단계

(복합외상경험→

대인관계문제)

3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대인관계문제)

B β p B β p B β p

상수 12.187 .000 26.353 .000 17.107

복합외상경험 1.513 .607*** .000 1.824 .553*** .000 .676 .205*** .000

대인관계문제 .759 .573*** .000

F 160.385*** 120.976*** 144.322***

Ｒ² .368 .306 .513

수정된 Ｒ² .366 .303 .509

Sobel test: z=8.250, p=.000

표 5. 남학생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2단계

(복합외상경험→

대인관계문제)

3단계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대인관계문제)

B β p B β p B β p

상수 16.243 .000 36.366 .000 25.081

복합외상경험 1.943 .560*** .000 1.990 .452*** .000 .640 .145* .011

대인관계문제 .695 .548*** .000

F 120.494*** 120.976*** 91.833***

Ｒ² .313 .306 .411

수정된 Ｒ² .311 .303 .407

Sobel test: z=7.249, p=.000

표 6. 여학생 매개효과 검증

을 의미한다. 이에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 실시한 결과(z=10.936, p< 

0.001),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복합외상 경험

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 본 결과는 표 5, 

6과 같다. 복합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변수로 

추가되면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문제가 매개

변수에 흡수되어 감소되는 결과(남학생: ß= 

.205, p<0.001; 여학생: ß=.145, p<0.001)를 보

이고 있고, 설명력을 의미하는 adj-Ｒ²값은 남

학생의 경우 .366에서 .509로, 여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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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에서 .407로 증가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

과 남학생은 z=8.250, p<.001; 여학생은 z= 

7.249, p<.001 로 나타나 남/여 집단에서 부정

적 자동적 사고는 복합외상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시사점이나 논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

적 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계문제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복합외상경험이 많을수록 대

인관계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청소년의 대인관

계문제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고나래, 2008; 

김진희, 2012; 한수경, 2013; 이태영,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복합 외상경험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복합외상

경험은 직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

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자동적 사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

다.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

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의 정도가 커질수록 대

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복합외상으로 인하여 

부적응적이고, 왜곡되게 사건을 해석하는 인

지요인이 중요하고(Rapee& Heimberg, 1997), 부

정적자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 부정

적 자기진술 등의 역기능적 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Glass& Furlong, 1990)

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사회적 외상

경험과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인 사고가 부분매개를 하였던 선행연구

(송은영, 2005)결과도 일치한다.

복합외상경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대인관

계문제의 하위요인의 성차를 살펴보았을 때 

부정적 자동적 사고 평균, 대인관계문제 평균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이

희연(2007)과 하은혜와 송동호(2005)의 연구에

서 적대적 인지가 여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외상경

험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복합외상경험

의 정도가 커질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증

가하였다.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간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고려함에 있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을 때와 

유사하게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났기 때문에 성

별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고나래(2008)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은 

우울, 인지적 왜곡, 사회불안 등이 남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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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다 취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구미

란, 2008; 이희연, 2006; 김나정, 2015), 추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내재화 장애 및 외현와 

장애의 인지적 특수성을 포괄하는 부정적 인

지 척도를 사용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장애

에 대한 부정적 인지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증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복합외상 연구에서는 아동학

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학교폭력 등 외상

이 발생하는 장면이나 피해자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명시하여 각각의 외상경험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대인간 외상경험을 개개의 사

건이나 피해로 정의하지 않고, 복합외상이라

는 개념으로 포괄하였고 이러한 복합외상이 

청소년에게 있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양육자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나 방임은 복합외상경험에 속한

다. 더불어 청소년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또한 청소년이 경험

할 수 있는 주요한 대인간 외상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몇 선행연구를 인

용하여 학교폭력을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

에 포함시켜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복합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를 발생

시키는데 있어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점이다. 사람에 따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그 태도에 따라 

결과도 다른 것처럼 청소년들 역시 발달과정

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을 받아들

이는 방식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PTSD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복합외상을 경험

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보여 지는 외적 특성으로만 판단

하기 보다는 개인의 부정적자동적사고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탐색한 뒤, 각 개인에게 독

특한 부정적 사고의 내용과 이를 교정하는 것

이 보다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연재해나 큰 사고와 같은 단일외상

은 외상 경험 그 자체가 가장 큰 요인이므로 

성별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성차

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지만 복합외상, 

대인관계문제, 부정적자동적사고 하위요인에

서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는 기존 연구결과 인

용하여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성차 및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

를 통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높은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치료할 경우, 보다 더 부정적 사

고의 세부 내용을 깊이 이해하면서 치료를 진

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으로는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고, 광

주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상경

험의 발생시점의 연령, 외상의 지속기간 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하여 측정하

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의 대

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증상

이나 후유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부정적

자동적사고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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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Sang mi Mo                        Seung Ah Jung

        Choi Yeongmi Mind Counseling center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mediated effects of automatic negative thoughts with 

respect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plex trauma among adolescents. 

A total of 640 adolescents, who attended one of the three middle and high schools in Kwangju area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measuring instruments,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school violence scale, Korea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K-CATS), and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SC) were used.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cted data 

and descriptive statistic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by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complex trauma experience,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interpersonal problem, which were all meaningfully related to one another. 

Moreov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for different sex, complex trauma experi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were partially mediated by negative automatic thoughts in both males and femals. 

In additon,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interpersonal problems, automatic negative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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